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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피아니스트아트앤소울대표

영화 밀정, TheAge of Shadows 는김동진

작가의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을 모티브로

한영화로김지운감독의각색이돋보인작품이다.

실제 있었던 황옥 경부 사건과 약산 김원봉 선생,

김상옥열사의삶까지알고보면더가슴이저리는

영화로1920년대말이시대적배경이다.영어제목

이 Spy 가아닌 The Age of Shadows 인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어둠의 시대 , 그림자의 시

대라는제목은적인지동지인지모르는두주인공

의관계를말해주는것같기도하고,일본의강제점

령이라는어둠의시대를조명하는것도같다.

조선인이지만일본경찰노릇을하는이정출(송

강호)과조국의독립을염원한의열단의리더김우

진(공유)의쫓고쫓기는이야기가주된서사다.더

불어두사람이서로정체와의도를알면서도형제

처럼가까워지는감정의변화역시보는재미를더

한다.

서로밀정을찾아내기위해기차를뒤지는장면,

이정출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며 독백하는 장면 등

기억나는장면이많지만뭐니뭐니해도영화의마

지막장면이백미다.교도소에서먼저풀려난이정

출은김우진이부탁했던대로일본간부들이파티

를하는곳에잠복해들어가폭탄을터뜨리며그들

을죽인다. 한명한명죽이는장면에서함께흘렀

던음악은보는내내심장을쫄깃하게만들었다.

영화는탄탄한스토리와배우들의훌륭한연기,

그리고마음을움직이게하는감독의연출로흥행

에성공했다.누군가는영화를보고어떤장면을기

억하고,누군가는어떤대사를읊조리며,누군가는

어느멜로디를마음에품는다.내경우엔멜로디가

영화를 더욱 기억나게 만들었다. 영화 속 라벨의

볼레로는극적인엔딩을만들어낸최고의음악이

었다. 시종일관동일하게연주되며긴장감을고조

시킨작은북의주제와여러목관악기가오묘하게

어우러져흘렀던그음악을잊을수없다.

볼레로는라벨이1928년(53세)에작곡한그의

최고명작이다. 모리스 라벨(1875~1937)은 생상

스, 포레, 드뷔시와함께프랑스음악의계보를잇

는작곡가다. 그는프랑스와스페인의국경지역인

바스크 지방의 시부르에서 태어났는데, 시부르는

피레네산맥근처의작은마을이다.우리는보통프

랑스라고 하면 파리를 떠올리지만 라벨은 오히려

스페인과가까운곳에서태어났다. 태어난지 3개

월만에파리로이사를하긴했지만,사랑하는어머

니의고향시부르는라벨에게또하나의고향이었

다.그의음악이전통적인프랑스풍이기보다다분

히이국적인데는이런이유도있다. 그는 62세의

일생동안결혼을한번도하지않았다.

라벨은 볼레로를작곡하기 1년전인 1927년에

일상의공간인파리에서벗어나북미여행을시작

한다.여행에서돌아온라벨은무용가이다루빈스

타인의요청으로이곡을작곡한다.손가락하나로

연주할수있을만큼간단한주제를생각해낸그는

이주제를전개시키지않고할수있는데까지오

케스트라를늘려가며수없이반복시켜볼겁니다

라고 말하며 판당고라는 제목으로 곡을 작곡한

다.이것이후에 볼레로로제목이바뀌고, 1928년

루빈스타인발레단의공연으로세상에첫선을보

인다.

볼레로는 술집의 탁자 위에서 무용수가 홀로

스텝을밟으며춤을추다가,격하게고조되는리듬

과춤의역동성에동화돼손님들도자리에서일어

나무용수와다같이춤을춘다는내용이다. 원래

는발레를위한곡이었지만,지금은오케스트라기

악곡으로더많이연주되는데, 곡을듣다보면 관

현악의대가라는라벨의별명이참적확하다느껴

진다.

전체 340마디로구성된이곡은주제가아주단

순하고짧다.단순한듯하면서도독특한음색을내

는데,같은멜로디를매번다른악기들이연주하면

서다채로운음색을선물하니듣는재미가보통이

아니다.처음곡이시작하면아주조용한소리로작

은 북이 연주되고, 그 기본 반주에 맞춰 플루트가

은근슬쩍주제를들려준다.그주제는끊이지않고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등으로 이어지고, 금관의

트럼펫,색소폰등다른악기들로변화하면서점점

소리가커진다.시종일관박자나속도도변하지않

고악기의음량만변한다.

작곡가라벨스스로도 관현악합주부분의크레

셴도(Cresendo, 점점커짐) 가이음악의유일한

변화라고말했다.작은북의주제가처음부터끝까

지쉬지않고 169번이나반복되는데(실제로악보

를보며세어보는것도큰재미다), 커지는볼륨과

함께심장이쫄깃해지는이상한긴장이느껴진다.

한주제가지속적으로나오는상태에서다른주제

가 위에 얹어서 동시에 연주되는 오묘한 방식. 두

개의주제가전체 340마디의곡안에서계속쫓고

쫓기는모습이밀정의두주인공을연상시킨다.

볼레로의 인기는 그칠 줄 몰랐고 1934년에는

영화사파라마운트가 볼레로라는영화를만들기

까지 한다. 춤을 추기 위한 음악에서 영화 음악까

지. 학계에선외면당했던라벨이었을지몰라도대

중에겐누구보다더큰사랑을받은라벨이었다.

라벨이볼레로를작곡한해는1928년이다.이멋

진음악이작곡됐을때지구반대편조선땅에서는

슬픔의기운만가득했다.전혀어울릴것같지않은

서양의음악이동시대배경의동양영화에이토록

멋진엔딩을선물해주리라곤영화를보기전까지

미처 몰랐다. 영화 밀정에서 볼레로는 진정으로

기쁨과슬픔의음악이었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1>영화 밀정과라벨 볼레로

조현영의클래식

영화를만나다

1912년피아노앞에앉은모리스라벨

영화와함께다시한번음악을감상하

고 싶다면 1962년 지휘자 샤를 뮌슈

(1891~1968)가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

라와함께한음반을추천한다.뮌슈는독

일계음악가집안태생으로, 당시독일영

토였던스트라스부르에서태어났다.미국

의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를오랫동안

지휘했던그의이력은스페인계프랑스인

인라벨의이국성이묻어난다.빠른템포

와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음반으로,

색채의 마술사

라고 불리던 라

벨을 흠뻑 느낄

수있다.

※QR코드를찍

으면 음악을 들

을수있습니다.

1920년대일제강점기

적인지동지인지모르는두주인공

나라를위한 밀정은누구였을까

관현악대가 라벨명작 볼레로

작은북주제멜로디 169번반복

쫓고쫓기는선율 밀정 주인공연상

어렵게느껴지는클래식을친숙하게만나는방법

중하나가영화와함께즐기는것이다. 피아노토

크 진행자이자 오늘의기분과매일의클래식 등

클래식관련책을집필한조현영아트앤소울대표

가독자들을클래식의세계로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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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이폭죽처럼터지고 볼레로 선율이흐른다

추천음반


